
이전 글에서 설명한 것 같이 Cap core 방식은 광범

위하게 치질이 상실된 지대치의 보철 수복을 위해 캐

드로 지대치의 외형을 디자인한 후 그 위에 임시치아 

또는 캡을 디자인한 뒤 밀링 또는 프린팅하여 제작하

고 이를 거푸집으로 사용하여 코어를 축성하는 방식이

다. 이전 글에서는 Cap core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인

접면 우식으로 인해 근원심 치질이 결손된 치아를 회

복하는 것을 증례로 보여드렸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광

범위한 코어의 형성이 필요한 다양한 증례들을 접할 

수 있다. 이번 글에서는 몇 가지 증례를 통해서 Cap 

core 방식을 사용하여 지대치의 외형을 회복하는 것

을 보여드리고자 한다.

Case 1. #25 치아의 이차 우식으로 협측 일부만을 

남기고 치질이 거의 상실된 상태이다. 근관 치료 후 코

어를 축성하기 위해 인상을 채득하고 모형을 스캔하였

다. 지대치를 삭제하였을 때의 이상적인 형태를 가정

하여 디자인하였고 그 위에 정상적인 형태의 크라운까

지 디자인하였다(그림 1-a, b, c, d). 

이 증례에서는 양쪽 인접치아와의 간격이 좁고 지대치

의 치경부도 작기 때문에 얇은 두께의 캡으로 제작할 경우 

캡을 지대치에 위치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시

치아와 동일한 형태로 왁스캡을 밀링하였다(그림 2). 

왁스캡을 구강내에 시적해서 변연의 적합도를 확인

하였다. 이때 인접면간의 접촉을 통해서 안정되게 왁

스캡을 위치시킬 수 있다(그림 3). 

코어의 유지력과 파절 방지를 위해서 지대치의 근관

을 형성하고 표면 처리한 후에 fiber post를 셋팅하였

다. 이때 왁스캡을 이용하면 fiber post의 길이를 쉽게 

조절할 수 있다. 포스트 셋팅 후 왁스캡의 내면에 auto 

mixing type 듀얼큐어 레진을 채운 뒤 지대치에 위치

시키고 중합을 하면 된다. 왁스캡에 레진을 채우기 전

에 소량의 레진을 지대치와 포스트 주변에 페인팅 하

듯이 얇게 도포해주면 치질과 코어 사이에 기포가 함

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(그림 4-a, b). 

인접치아의 인접면에 미리 바세린을 도포해두면 여분

의 레진은 쉽게 제거가 된다. 이후 지대치 형성은 피니

싱 버를 이용해서 지대치의 변연을 덮고 있는 레진을 제

거하는 정도로만 삭제를 해주면 충분하다(그림 5-a, b). 

캐드에서 지대치의 이상적인 형태를 디자인했기에 

삭제할 양은 많지 않으며 쉽게 지대치 형성을 마무리

할 수 있다.

Case 2. #34, 35 치아를 스플린팅 했던 보철물의 제

거 후 사진과 같이 #35 치아는 우식으로 인해 치관부는 

거의 상실된 상태이다(그림 6-a, b). 

이렇게 전, 후방 치아 인접면과의 접촉을 이용할 수 

없고 지대치도 루트레스트 상태인 경우는 캡을 안정되

게 지대치에 위치시키는 것이 어렵다. 이런 경우에는 

앞의 지대치에도 캡을 스플린팅 하는 형태로 디자인해

서 제작하면 캡을 위치시킬 때 앞쪽 지대치의 캡이 가

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(f그림 7-a, b). 

최후방의 지대치가 단독으로 루트레스트일 경우에

는 앞쪽 치아의 인접면과의 접촉을 과장되게 넓게 형

성해서 캡을 좀 더 안정되게 위치시킬 수 있다.

이전까지 보여드렸던 증례의 캡은 지대치의 마진을 

설정한 뒤 지대치의 외벽이 변연보다 안쪽으로 들어온 

위치에서 수직내지는 약간의 내측경사를 부여해서 제

작을 하면 됐다.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대치의 축

을 변경하면서 코어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

전치부의 코어축성이 이에 해당된다. 전치부에서 코어

를 축성하여 치관부를 재형성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

로 fiber post를 셋팅한 후에 그 주변으로 예상되는 치

관부보다 더 크게 코어용 레진을 축성한 뒤 대합치와

의 위치관계를 살펴가면서 지대치 외형을 형성해야 한

다(그림 8-a, b). 

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보철물의 두께를 고려한 적

절한 순측 삭제량이나 대합치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

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 특히 경험이 많

지 않은 술자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. 이를 해결하

기 위해서 기존방식으로는 치아 전체를 왁스업 후 여

기에 맞는 인덱스를 만들고 그 범위에 맞춰서 캐스트 

포스트를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다. 그러나 포스트

를 인상하기 위해선 부가적인 재료를 필요로 하는 등 

번거로움이 있다. 캡코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

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심미적인 전치부 보

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지대치의 형태를 초보자

도 보다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형성할 수 있다. 실제로 

캡코어 방식을 임상에 적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

있는 것이 다음의 증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치부의 코

어축성으로 생각된다. 

Case 3. #11 치아의 치관부가 상실되어 근관치료 후 

포스트와 코어를 축성해야 하는 증례이다(그림 9). 

구강내 스캔하여 디지털 모델을 만든 뒤 먼저 지대

치의 외형을 디자인한 후 보철물의 두께를 고려하여 

적절한 형태로 지대치를 디자인한다. 대합치와의 간격

도 충분히 확보하였고 디자인된 형태를 임시치아로 제

작하였다(그림 10-a, b, c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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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협측만 남아 있는 지대치를 스캔하여 캐드상에서 지대치의 외
형을 회복하고 임시치아까지 디자인하였다.

그림 1-a 그림 1-b

그림 1-c 그림 1-d

그림 4-a 그림 4-b

그림 4. 왁스캡을 이용하여 코어를 축성하였다. 인접치아에 미리 바세
린을 도포해 놓으면 여분의 레진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.

그림 7-a 그림 7-b

그림 7. #34 치아에도 캡을 만들고 연결하여 캡을 지대치에 위치시킬 
때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했다.

그림 8-a 그림 8-b

그림 8. 기존방식은 포스트를 셋팅하고 그 위에 코어를 쌓아 올려서 대
략적인 형태를 만들고 다시 지대치를 형성해야 한다.

그림 5. 피니싱 버를 이용해 지대치의 변연을 덮고 있는 레진을 제거하
는 것으로 지대치 형성은 마무리된다. 

그림 5-a 그림 5-b

그림 6. #35 치아의 치관부는 이차우식으로 상실되어 루트레스트 상태이다.

그림 6-a 그림 6-b

그림 2.  PMMA와 왁스를 밀링하여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.

그림 3. 왁스캡을 시적한 모습. 인접면간의 컨택이 유지되어 안
정되게 위치된다.

그림 9. 그림 8과 동일하게 루트레스트 상태이다. Cap-core방
식으로 수복하기로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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